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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의 글

먼저 오늘 ‘제4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2009년 장학사업을 시작한 이후, 점차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기초학문과 문화예술, 그리고 이공계 분야의 장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는 대한민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사회변화와 미래시대의 과제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인공지능 시대의 과학·문화예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큰 화두 중 하나인 인공지능은 과거 그 어떤 과학기술 보다

인문, 사회, 과학,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리라 예상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과 각 분야 대표 장학생들이 함께하는 패널토의를 통해

장차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 어떻게 발전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비전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사회변화와 미래인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주목하며,

다양한 인재들이 폭넓은 시야와 사고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0일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



일정

시간 구분 상세내용 비고

참가자 등록 및
행사준비

참가자 등록 및 착석 안내

개회사 및 이사장님 인사말씀

포항공과대학교
이진우 교수

연세대학교
조성배 교수

경기대학교

김기봉 교수

테크프론티어
한상기 대표

패널 ｜ 분야별 연사 3명,
장학생 대표 3인,
사회자 총 7인

호모 마키나. 포스트휴먼의 탄생과 트랜스휴머니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실체와 활용방안

Q&A

인공지능 시대, 역사 어디로 가는가?

Q&A

Can Machine Be Creative?

- 문화 예술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전망

Q&A

인공지능 시대의 대학(원)생은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행사종료

행사개회

기조연설

강연1.

이공계

분야

휴식

강연2.

인문학

분야

강연3.

문화예술

분야

휴식

패널토의
청중 질의응답

폐회

12:00 ~ 13:00

13:00 ~ 13:10

13:10 ~ 13:50

13:50 ~ 14:40

14:40 ~ 15:00

15:00 ~ 15:50

15:50 ~ 16:40

16:40 ~ 16:50

16:50 ~ 17:50

17:50 ~ 18:00



기조연설

- 포항공과대학교 이진우 교수 -

호모 마키나.
포스트휴먼의 탄생과

트랜스휴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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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의 한구석에서 자기 앞가림에만 신경을 쓰는 별 

중요치 않은 동물이었다. 이후 몇만 년에 걸쳐, 이 종은 지구 전체의 주인이자 생태계 

파괴자가 되었다. 오늘날 이들은 신이 되려는 참이다. 영원한 젊음을 얻고 창조와 

파괴라는 신의 권능을 가질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587. 

이 진 우 /포스텍 인문사회학부교수 

호모 마키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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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휴먼의 탄생: 
기계인간의 출현 1 

2 
 

3 
 

4 
 

인공지능의 세계와 
‘데이터 러브' 

인공지능의 생명과 
‘알고리즘'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성의 상실 

INDEX 

 
“자연은 인간의 기계 안에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기계는 스스로 이념을 
억제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이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라 메트리 
 
“미래의 기계들은 그들이 설령 생물학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일 것이다.” 

― 레이 커즈와일 
 
“우리 시대는 신화적 시대이다. 우리는 모두 키메라이다. 이론화되고 제작된 인간과 
기계의 혼성체들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사이보그들이다.” 

― 도나 해러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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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처음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은 사람이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많고, 늙어서 
죽은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군인, 테러범, 범죄자의 
손에 죽는 사람보다 많다.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가뭄, 에볼라,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죽기보다 맥도날드에서 폭식해서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 

−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15. 

 
 

Chapter 1:  
포스트휴먼의 탄생: 기계인간의 출현 

트랜스휴머니즘의 도전 
 

• 인간과 기계의 융합 
• 인간능력의 강화 
• 진화과정의 극복 

 
Better than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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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othi seauton 
γνῶθι σεαυτόν 

마음은 뇌의 작용일 뿐 
Reverse Engineering 

 
“인간의 뇌를 이해하고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프로젝트의 최고결정은 순환하는 
계층적 생각이 발생하는 대뇌의 신피질을 리버스엔지니어링하는 것이다.” 

(커즈와일, <마음의 탄생>) 
 

21세기 인류의 최상위 의제 
 
 
 
 

 
 

 
  

 

 
 

homo sapiens homo deus 

기아 
역병 
전쟁 

불멸 
행복 
신성 



제4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15

Cyborg = Cybernetics + Organism 

인간강화기술 
Human Enhancement Technology 

Human 
Trans- 

humanism Posthuman 

Posthuman capacity 
Healthspan/Cognition/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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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 Machina 

Homo Deus 

현대의 과학과 기술은 인간을 하나의 기계로 보는 유물론적 관점과 함께 발했다. 
인간이 자연을 기계로 보면, 인간도 결국 기계화된다. 

 
 
 
 

기계인간의 출현 

J.O. de La Mettrie, L’homme machine(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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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 
이렇게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뇌를 

수리하고, 마지막으로 더 뛰어난 지능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 레이 커즈와일, <마음의 탄생>, 크레센도, 2016, 20쪽. 

자연은, 다른 많은 사물들에서처럼, 인간의 기술을 통해 모방되어 결국 그 기술이 
인공동물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 생명체가 사지의 운동에 불과하고, 그 운동의 
시작이 어떤 주요부분에 있다면, 왜 우리는 모든 자동체가 인공 생명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인가? 
−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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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인공지능 

인공 
일반지능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Superintelligence 
 

Any intellect that greatly exceeds the cognitive 
performance of humans in virtually all domains of 

interest. 
 

Nick Bostrom, 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Oxford, 2014),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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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은 야망을 낳는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에 할 일은 노화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극도의 
비참함에서 구한 다음에 할 일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39. 

특화 인공지능에 대한 찬탄 

 (스마트기가, 자율주행자동차, 개인비서) 

 

인공일반지능에 대한 두려움 

 

인공지능 발전에 내재하는 논리와 세계관 

 
 
 
 인공지능에 대한 모순적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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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컴퓨터 세계의 자원 

컴퓨터가 자기학습 기반 

 
 

Data  
 

Information  
 

Knowledge 

 
 
 
 

 Computationalism 
 Datafication 
 Softwarization 

Chapter 2:  
인공지능의 세계와 ‘데이터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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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적 자본 

Communicative Capital 

 

모든 의사소통을 계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형시켜 분석하고, 예측한다. 

 

Statistical Turn 

통계학적 편집증 

 
 
 
 

Klout: 2008년 설립된 Start Compony: 소셜 미디어 
영향력 지수(pe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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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편집증 

 

컴퓨터로 작업하고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현대인들은 사람보다는 데이터에 관심을 
갖는다 

 
 
 
 

계량화된 자아 
Quantified Self 

데이터 
소유자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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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건강 지도 제작 
 
 
 
 
 
 
 
 

음성인식/이미지 인식 = 질병 진단/예방 

 
 

Smartwatch 
디지털 센서 
계단 오르는데 

45초/평상시 30초 
균형감각 이상 
물리치료>수술 

 
 
 
 

Verily(Google Life Sciences) 

2015년까지 Google X의 한 부문이었으나 2015.12.7 Alphabet Inc.의 
자회사로 독립한 Health Care Technology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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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핵심개념을 인식하여 주요내용을 400자로 서술해주는 앱 

틴에이저 Nick D’Aloisio(1995년 생) 15살에 벤처캐피털 2013년 Yahoo에 $30Million에 매각 

Sum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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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Learning 
 Algorithm 

Chapter 3: 
인공지능의 생명과‘알고리즘’ 

 
 
 
 

인공지능의 목표 

세계의 프로그램화 가능성 

 
 

인공지능이 마음에 드는 
상품을 추천해준다면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관점을 필요로 한다면, 
데이터를 획일화하고 
계량화하는 인공지능은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가 

 
 

누가 21세기에 영향력이 
있는 행위자인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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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계산 가능성 

 
 

컴퓨터의 지능/인공지능 

튜링 테스트 

 

Can machines think? 

A.M. Turing,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1950) 

 

어떤 작업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구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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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ḥammad ibn Mūsā al-Khwārizmī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 고리즈미 

 

인공지능에 생명을 불어넣은 알고리즘은 복잡한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계산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계산 불가능한 것인가로 분류하고 계산 가능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프로그램 

 
 
 
 

 
 

문제해결의 지능성: 얼마나 복합적인가? 

 
 

문제해결의 복잡성: 문제 처리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가? 

 
 

알고리즘: if/then 규칙 



제4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28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다원 행위자 체계 

 성공지향적 체계 

 
 
 
 

 
 

인공지능 행위자는 공격이 훨씬 더 많은 성공을 보장하면 
공격적이 되고, 협동이 더 나은 대안이 되면 협동적이 된다. 

 

알고리즘 

문제 해결의 기술적 과정을 서술한 규칙 

이 규칙을 실현해야 하는 강제 

 

딥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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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알고리즘 

우연과 타자의 제거 

 
인간 세계에서 우연과 타자가 완전히 제거되고 이미 알고 있는 것만 무한 증식된다면, 

인간의 고유한 다원성은 어떻게 되는가? 

 
 
 
 

 
 

“알고리즘의 if/then 관계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과 
반대감정의 양립, 역설과 회의론에 어떤 공간도 제공하지 않는다.” 

 
필터 버블 

Filter Bubble 

 

특정 인물의 성향에 대한 ‘통계적 논리’ 
(보수적 성향의 사람은 보수적 매체만 본다) 

 

특정 인물의 다른 욕구: ‘이데올로기적 결정’ 
(때로는 진보적 성향의 매체를 읽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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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너희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I teach you the superman.  

Man is something to be overcome. 

 

− Friedrich Nietzsche,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역사적으로 형성된다. 
 

  인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존재다. 

Chapter 4: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성의 상실       

 
 
 
 

 
 

진화론적 생물학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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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지능은 자연의 한계를 초월하여 상상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지능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한계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 인간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종족이다. 
 

− 레이 커즈와일, <마음의 탄생> 

Technological Transhumanism 

 

“I define it as ‘the belief in overcoming human limitations through 

reason, science, and technology.” 

 

− Simon Young, designer evolution. A transhumanist manifesto, (N.Y., 2006),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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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Population Through Time 

레이 커즈와일, <마음의 탄생>, 365쪽. 

 
 23  

 37  
 80 

200년 전 100년 전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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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 

 

601개의 직업이 사라짐 

10~20년후 235개 직업 대체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영국 옥스포드 대학 

 
 
 
 

 

수확가속법칙 
LOAR: Law of accelerating returns 

 

어떤 기술이 정보기술의 형태로 바뀌는 순간, 가격대비 성능과 용량의 

기본적인 지표는 기하급수적인 궤도를 따라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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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 전체주의 
Technology Totalitarianism 

Digital Divide 

 

 누가 인공지능 로봇을 필요로 하는가? 

 누가 인간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사회는 내가 오늘은 이 일을 하고 내일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사냥꾼, 어부, 목동 또는 비평가가 되지 않고서도 단지 마음 가는 대로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를 하고, 저녁에는 가축을 돌보고, 저녁 식사 후에는 비평을 

할 수 있게 된다. 
 

− Karl Marx, <독일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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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목표 

세계의 프로그램화 가능성 

 

 

 

 

 

 

 

 

 

 
 

1. 인공지능이 마음에 드는 상품을 추천해준다면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2.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관점을 필요로 한다면, 데이터를 획일화하고 

계량화하는 인공지능은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가? 

 
 

3. 누가 21세기에 영향력이 있는 행위자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를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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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fake 

deep learning + fake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human image synthesis technique. 

 
 
 
 



제4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37

 
 

인공지능이 인간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일자리 뿐인가? 

 
 

인간성에 대한 성찰 
인공지능은 인간에게서 무엇을 박탈하는가? 

인공지능 = 자유의지의 문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선택할 수 있는가? 

 

 

 

 
 

“유기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약물, 유전공학, 

직접적인 뇌 자극을 통해 그 유기체의 욕망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통제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393. 

 
 
 
 



제4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38

감사합니다  
 

jinwoolee@postech.ac.kr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역사의 다음 단계에는 기술적, 유기적 영역 뿐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정체성에도 근본적인 변형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이다. 또한 
이러한 변형은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사람들은 ‘인간적’이라는 용어 자체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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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분야

- 연세대학교 조성배 교수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실체와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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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을 뜨겁게 달군 축구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실체와 활용방안 

• 2018년 11월 10일 
•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 조 성 배 교수 
• http://sclab.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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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구 이외에도 이런 관심을? 

2 

축구의 열기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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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파고 작동원리 

4 

놀라움과 공포로 다가온 인공지능 



제4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48

7 

이게 인공지능인가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공지능 

6 

현재 바둑판 인식 

미래 바둑판 예측 

알파고 다음수 결정 상대방 다음수 예측 

여러 번 미래 예측후 최상 수 선택 

알파고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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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제 인공지능일까요? 

“인공지능 시스템은 성공하고 나면 
더 이상 인공지능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 존 매카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공지능 

8 

이거면 인공지능인가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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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NA Neuron Brain Cognition 

유전알고리즘 신경소자 인공신경망 인지시스템 

인공지능을 향한 실제와 구현 

10 

  지능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인공적으로 재현하려는 기술   

인공지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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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공지능 핵심기술: 신경망 

12 

비행 바둑 퀴즈 

경우의 수 탐색 효율화 지식표현 매칭 효율화 

직관, 전략 의도파악, 지식추론 근력 

양력 

인공지능의 구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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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딥러닝의 응용: 영상인식 

14 

인공지능 핵심기술: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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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다양한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 명칭의 혼란에 따른 과대평가나 기술의 오용/남용이 심각함 

 

• 해결책 1: 통합형 지능기술 

– 전통적인 인공지능 방법이 추구하는 상위 수준의 지능과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저 
수준의 지능 사이에 협력이 필요 

– 연결주의(connectionist)와 기호주의(전통적인 인공지능) 

– 상향식(인공생명)과 하향식(전통적인 인공지능) 

– 반응형(행동기반)과 숙고형(전통적인 인공지능) 

 

• 해결책 2: 문제해결을 위한 AI 아키텍쳐 구축 

– 기호 수준의 표현과 연결주의 표현 사이의 협력 필요 

– 사회성, 감정, 감성 등에 대한 고려 필요 

17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과 해결방안 

16 

딥러닝의 응용: 자동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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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2016년 1월 다보스포럼 

18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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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진단 
• IBM Watson (MD 앤더슨 센터), 페이스북, 트위터 (산후우울증 추정), Enlitic, Metamind, Vuno (딥러닝 이용한 

의료영상분석) 

21 

인공지능의 응용분야 

 

• 법률서비스 지원 
ROSS Intelligence, Blackstone Discovery (기조 법률자료 조사) 

• 지능형 금융서비스 
싱가포르 개발은행 (우수고객 투자선호도 파악, 맞춤형 투자자문, 자산관리서비스) 

• 추천시스템 
구글 유튜브 (비디오), 아마존 (제품), 넷플릭스 (영화), 스포티파이, 판도라 (음악) 

• 지능형 감시시스템 
이스라엘 Ioimage (차량/유실물/침입 탐지) 

• 기사 작성 
내러티브 사이언스 (스포츠, 기업실적 관련 기사 자동작성  포브스, AP통신) LA 타임즈 (자연재해 소식, 살인 사건 등 
자동작성) 

• 지능형 비서 
애플 Siri, 마이크로소프트 Cortana, 구글 Now, 페이스북 M 
 

• 지능형 로봇 
소프트뱅크 Pepper, MIT Jibo 

20 

인공지능 기술과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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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활용 

– 예: Uber 

• 다양한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새로운 가치창출 

– 예: 인공지능 비서 

•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도록! 

• 미완성 제품으로 출시후 데이터 축적 

– 제품 자체의 성능 향상 

–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 

• 생태계의 구축 

 

산업화 전략 

– 오픈소스와 빅데이터로 무장한 인공지능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비즈니스
를 강화(fast follower) 

–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first mover) 

23 

인공지능의 산업화 방안 

22 

기술 안전 

보안 

범죄 법 

윤리 

인공지능의 제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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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실패의 원인 

– 해보기도 전에 지레 포기! 

– 끝까지 가보기 전에 중단! 

 

•인공지능을 완성하는 한가지 기술은 없다! 

– 최상/최선의 기술을 모아서 문제 해결책 마련 

 

•오픈소스 환경에서 성공전략 

– S/W 엔지니어의 능력이 차별화 포인트! 

– 문제해결형 컴퓨터 코딩 능력을 키웁시다! 

25 

역사의 교훈과 시사점 

24 

단기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 도구 

중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 도구 

장기 핵가족화의 고독감/소외감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 

인공지능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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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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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분야

- 경기대학교 김기봉 교수 -

인공지능 시대,
역사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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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서 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問과 빅 히스토리 

제 1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제 2문: 우리는 무엇인가? 

제 3문: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1 

인공지능 시대, 
역사 어디로 가는가? 
경기대학교 사학과 

김 기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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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2. 신에 대한 상상력과  이야기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 (Post coitum omne animal triste est)” 

• 이성적 동물인 인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벗어나기 위해 신을 상상 

• 신은 신화라는 이야기로 구현 

• 인류 성공의 열쇠, 허구서사를 매개로 이기적 개체들이 모여 이타적 집단 형성 

=  인지혁명 (유발 하라리) 

3 

“인간이 신을 발명하면서 역사는 시작됐고,  

인간이 신이 되면서 역사는 끝난다.” 

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1.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테제 

▶ 전자의 신은   허구,  후자의 신은 포스트 휴먼 (호모 데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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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4. 인문학이 만드는 이야기의 3 주제 – 인문학 3問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5 

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3. 호모 나랜스와 인문학 



제4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68

8 

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6. 인공지능 시대 인문학  

7 

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5. 인문학 지혜  vs. 과학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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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2. 모든 것의 역사로서 빅히스토리 

9 

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1.인문학 3問과 역사  3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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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1 문 :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11 

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2. 모든 것의 역사로서 빅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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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1 문 :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13 

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1 문 :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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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2 문 : “우리는 무엇인가＂ 

15 

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2 문 : “우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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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2 문 : “우리는 무엇인가＂ 

17 

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2 문 : “우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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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2 문 : “우리는 무엇인가＂ 

19 

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2 문 : “우리는 무엇인가＂ 



제4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75

22 

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3 문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21 

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3 문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멀리 되돌아볼수록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다.”  
(처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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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3 문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23 

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3 문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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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3 문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25 

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3 문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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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3 문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27 

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3 문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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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3 문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의식 없이는 의미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우주가 의식하는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는 존재가 우리 우주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 < 맥스 테그마크의 라이프 3.0>) 

29 

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3 문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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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3 문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31 

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3 문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나의 정신은 인간이고 몸은 인공 신체다. 내가 첫 번째지만 마지

막은 아닐 거다. 우린 기억이 우릴 정의하듯 기억에 집착하지만, 우릴 

정의하는 건 행동이다. 인간성이 우리의 장점임을 우리 후세에 전하

기 위해 나의 고스트가 살아남았다. 난 내가 누구인지, 내 임무가 무

엇인지 안다.” 

 

<Ghost in the Shell(루퍼트 샌더스 감독, 2017)>  

사이보그 마지막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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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3 문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33 

I. ‘이야기꾼 인간(Homo Narrans)’과 인문학 
II. 인문학 3문과 빅히스토리 

 

제 3 문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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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분야

Can Machine Be Creative?
- 문화 예술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전망

- 테크프론티어 한상기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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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must expect great innovations to transform the entire technique of the 
arts, thereby affecting artistic invention itself and perhaps even bringing 
about an amazing change in our very notion of art.” - Paul Valéry (1931) 

 Can AI Be Creative? Yes, in some sense 

◦ Primitive mental tasks such as learning, imitation, induction, etc. are not 
necessarily creative – Stevan Harnard, Cognitive Scientist @ Univ. of Southampton 
“Creativity: Method or Magic?” (2006) 

◦ Four classes of theories about the underlying mechanisms of creativity: (1) method 
(2) memory (3) magic (4) mutation 

◦ Mechanisms: The unconscious mind, Innate structure of the mind, Analog, 
Preparation, Intuitive and aesthetic factors, Anomaly, Constraints, Serendipity, 
Mental analogs, Heuristic strategies, Improvisation and Performance, 
Complementarity 

 Creativity is entirely subjective and so requires detailed feedback from 
human experts  - Lav Varshney and pals at IBM’s T J Watson Research 
Center 

 

2 

Can Machines 
Be Creative? 

테크프론티어 

한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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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utational creativity is the art, science, 
philosophy and engineering of computational 
systems which, by taking on particular 
responsibilities, exhibit behaviors that unbiased 
observers would deem to be creative. 

– ICCC & Association of Computational Creativity 

 
 

4 

 Computational creativity applies technology to 
assist humans in thinking outside the box and 
expanding their exploration boundaries – IB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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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oogle has been feeding it's AI with more than 11,000 
unpublished books, including 3,000 steamy romance titles.  
In response, the AI has penned its own mournful poems: 

5 

Timeline of Median 
Estimates for AI Achieving 
Human Performance 

Researchers predict AI 
will outperform humans 
in many activities in the 
next ten years, such as 
translating languages 
(by 2024), writing high-
school essays (by 2026), 
driving a truck (by 2027), 
working in retail (by 
2031), writing a 
bestselling book (by 
2049), and working as a 
surgeon (by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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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Love” (2008) - 320-page novel 
is a variation of Leo Tolstoy's "Anna 
Karenina", but worded in the style of 
a Japanese author called Haruki 
Murakami 

 

 Philip Parker (Insead Business School) 
– capable of generating more than 
200,000 books (2012) 

 

8 

7 

Zackary Scholl, then an undergrad at Duke University  
(2010,2011, 2015) 

The PoetiX Turing Test challenge by the Neukom Institute 
for Computational Science at Dartmouth College – judged 
by NPR’s Robert Siegel  

written by an algorithm that was programmed by  
Marjan Ghazvininejad, Xing Shi, Yejin Choi, and Kevin Knight 
from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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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he three-page chapter, titled  
“Harry Potter and the Portrait of What Looked Like a Large Pile of Ash” 

after training an algorithmic tool on all seven of the children’s fantasy novels. 

9 

  Zack Thoutt, a “GoT” fan and software engineer,  
created a type of AI, known as a recurrent neural network.  
  Thoutt fed the machine all 5,376 pages of the five 
current books and it generated predictions on  
what will happen next. 

Max Deutsch (Intuit, 2016) – Rewriting Harry Porter 
using LSTM RN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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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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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hmed Elgammal at the Art & AI 
Laboratory at Rutgers University in 
New Jersey, along with colleagues at 
Facebook’s AI labs and elsewhere 

13 

AARON in 1973 by Harold Cohe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rofessor 
 
Cohen never showed AARON any images, 
but rather taught his robot with lists of 
object/body element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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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roup of 29 paintings made by Google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sold at a charity 
auction in San Francisco over the weekend, 
with the priciest artwork of the night 
receiving an $8,000 winning bid (2016) 

 

 “Inceptionism” in reference to the “neural 
network architecture” proposal used in the 
project 

16 

 Yasuhiro Suzuki and Tomohiro 
Suzuki's evolutionary painting algorithm 

       (나고야 대학)  

 Dextro.org 

 Apps for algorithmic artists: Ultra Fractal, 
Scribble, Fragementarium  

 Fractal art, genetic art, cellular automata, 
proceduralism, and transhumanist ar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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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on Gatys at the University of Tubingen  
 Case Studies by Maciej Pęśko and Tomasz Trzciński at Warsaw University of Technology in Poland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 (AdaIN) / Universal Style Transfer (UST-WCT) / Shorten Universal Style Transfer with 

four levels of stylization instead of five (USTWCT4) / Universal Style Transfer with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 
layer instead of Whitening and Coloring Transform (UST-AdaIN) / Photorealistic Image Stylization (PHOTO-R) 

18 

17 

• The piece is the result of an 18-month 
collaboration by a team of data scientists, 
engineers and art historians from several 
institutions, including Microsoft,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two Dutch art 
museums, the Mauritshuis in The Hague and 
the Rembrandt House Museum.  

 

• It consists of 148 million pixels, based on an 
analysis of 346 paintings from the painter’s 
oeuvre.  



제4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학(원)생 학술세미나

98

20 

Their system broke down almost 300 line drawings by 
Picasso, Matisse, Modigliani, and other famous artists 
into 80,000 individual strokes. Then a deep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learned what features in the 
strokes were important to identify the artist. 

19 

The artist Adam Ferriss 
created this image using 
Google Deep Dream 

 Jon McCormack,  

Fifty Sisters,  

Series of fifty evolved 
digital plant images, 2012 

 Eden, installation by McCorm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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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 selection of the training data used to train the neural 
network 

Trained a neural network to generate images of chairs.  
The training data set contained 562 20th-century chair 
designs scraped from Pinterest.  

The AI used a visual system and only 
considered aesthetics : The neural 
network generated hundreds of chairs 

Open Source : 
 DCGAN, arXiv:1511.06434 [cs.LG],  

Torch Implementation 

 Created by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which will be offered at Christie’s in October 
 The first AI-produced artwork to be sold at a major auction house — and is estimated to sell for 

$7,000 to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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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Oscar Sharp and collaborator Ross Goodwin, an NYU AI researcher,  
fed dozens of scripts to a long short-term memory (LSTM) 
 recurrent neural network that has named itself Benj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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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dy's Car :  
a song compo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 in the style of the Beatles 
 
While the lyrics were written by a person, the 
melody sprang from the "brain" of a computer.  
AI used a system called Flow Machine to incorporate 
data from 13,000 lead sheets 

• The research leading to these results has been conducted by Sony 
Computer Science Laboratories Paris (Sony CSL Paris) and Pierre and Marie 
Curie University (UPMC) and coordinated by François Pachet (Sony CSL Paris 
- UMPC) 

• The goal of Flow Machines is to research and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ble to generate music autonomously or in collaboration with 
human artists.  

25 

“[t]he [Babbage] Engine might compose elaborate and scientific 
pieces of music of any degree of complexity or extent” - Ada Lovelace 
(1843)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has played some of Iamus's com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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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Bach :  
harmonization in the style of Bach  
generated using deep learning (Sony CSL) 

• The research leading to these results has been conducted by Sony 
Computer Science Laboratories Paris (Sony CSL Paris) and Pierre and Marie 
Curie University (UPMC) and coordinated by François Pachet (Sony CSL Paris 
- UMPC) 

• The goal of Flow Machines is to research and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ble to generate music autonomously or in collaboration with 
human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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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project exploring the role of machine learning  
in the process of creating art and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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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의 문제 

 알고리듬에 의한 차별, 편견, 왜곡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 

 AI 기술 활용에 의한 격차 문제 

 AI 시스템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 

 AI의 책임과 권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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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

패널 ｜ 분야별 연사 3명, 장학생 대표 3인, 사회자 총 7인

인공지능 시대의 대학(원)생은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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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particle physicists are doing is just like 
finding one special particle among at the sandy be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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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https://pixabay.com/photo-29106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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